
대한산업보건협회는 60년 역사를 지닌 우리나라 최대 민간재해 예방기관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의 현

장 적용과정을 최일선에서 바라보고 있는 곳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 뒤에 산업 현장의 혼란을 줄

이고, 법이 조기에 정착할 수 있는 역할 찾기에 주력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현장에 나타

난 변화와 느낀 점을 소개하고, 과제를 제안하고자 한다.

통계에서 나타난 의미 

중대재해처벌법 이후의 산업재해 통계는 이미 잘 알려져 있지만,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첫

째, 우리나라 전체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큰 폭으로 줄지는 않았다. 올해 1분기 산업재해사고 사망자는 

157명으로 하루 평균 2명이 사망했다. 2021년 1분기에 비해 산재사망자 감소는 8명(4.8%)에 불과하

다. 둘째, 경영계에서 우려했던 중대재해에 대한 과도한 처벌은 없었다. 법 시행 이후 59건의 중대산

업재해로 65명이 사망했고 29명이 질병을 앓고 있다. 경영책임자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입건된 

사건은 27건에 불과하고, 이 중 1건만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셋째, 반복되는 산재·사망사

고를 막고자 했던 취지는 아직 구현되지 않고 있다. 1월 27일 이후 발생한 중대산업재해의 절반 이상

인 31건(52.5%)은 최근 5년간 중대재해가 발생한 이력이 있는 기업에서 발생했다. 특히 건설업에서는 

10건 중 6건의 사망사고가 같은 사업장에서 되풀이됐다. 넷째, 중대산업재해가 하청업체에 집중되고 

있다. 중대산업재해로 목숨을 잃은 노동자 65명 가운데 원청 소속은 22명이고, 하청은 두 배 가까이 많

은 43명이다. 이 점이 우리가 모두 깊이 생각하고  고민해야 하는 부분이다.

대한산업보건협회 회장

백  헌  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의 변화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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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의 변화: 인식개선

통계에는 잡히지 않는 현장에서의 변화 흐름도 중요하게 살펴봐야 한다. 대한산업보건협회는 지난 3월

부터 중대재해예방실을 신설해 예방에 초점을 맞춘 중대재해 컨설팅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중대재해

예방실을 신설하고 나서 당초 예상보다 훨씬 많은 컨설팅 의뢰가 접수되고 있다. 어쩌면 이 지점이 거

대한 변화로 가는 작은 흐름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처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기업들이 선제적 예

방조치에 나섰다고 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큰 틀에서 본다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함께 현장에서 

노동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바로 인식개선이다. 이것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의 효과라고 생각할 수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연착륙 방안 찾아야

몇 가지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중대재해처벌법의 의미를 되새기고 연착륙시켜야 한다. 중대

재해처벌법은 하루가 멀다 하고 발생하는 중대재해를 줄일 수 있는 작은 단초라고 할 수 있다. 사업주

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법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려 나가야 한다. 현장

에서 법이 잘 뿌리내리도록 힘을 쏟되, 부족한 부분이 드러나면 보완하면서 실효성을 높여 나가야 할 

것이다. 연착륙을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을 제안한다. 하나는 노사 협력이다. 사람 목숨은 노와 사의 

이해관계가 갈리는 문제가 아니라 함께 추구해야 하는 공동 목표다. 노사가 공동으로 안전보건체계를 

구축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제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둘째는 대한산업보건협회처

럼 현장을 잘 알고 현장에서 다양한 사업을 펼쳐 본 민간재해예방기관의 실효성 있는 진단과 컨설팅이 

확대돼야 한다. 

50인 미만 사업장 선제적 지원방안 마련 필요

 2024년 1월 27일부터는 50인 미만 기업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 이대로라면 규모가 작은 

사업장은 엄청난 혼란에 빠질 수 있다. 50인 미만 사업장은 스스로 안전보건 시스템을 만들기도 힘들

고, 안전보건인력을 채용하기도 어렵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노·사·정이 지금부터 머

리를 맞대고 논의해야 한다. 오랜 기간 굳어진 사업장의 기존 안전보건시스템을 생각하면, 중대재해

처벌법이 하루 아침에 현장에 안착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노·사·정이 같이 논의, 대화, 홍보하면

서 문화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해야 한다. 우리나라 최대 민간산업재해예방기관인 대한산

업보건협회도 노동자 생명을 지키는 작은 힘이나마 보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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